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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 햇살에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를 집 안으로 몰아넣는다. 집 밖이 두려

운 요즘, 집 안 새 단장으로 집콕 생

활 의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 겨우내 추

위로 환기도 제대로 못한 집 안을 새단

장하는 데 이만한 계절도 없을 것 같다.

새 단장이란 게 별게 없다. 우선 집 정

리부터 시작하자.

▶코로나19가 부른 청소 열풍=길어진

집안 생활에 때 아닌 청소 열풍이 불고

있다. 감염병 사태로 위생 관념이 높아

졌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청소 영상

보기가 유행이라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튜브

에 올라온 청소 영상이 그 이전보다 2

배 이상 늘었다. 팔을 걷어 붙이고 청소

를 시작하려고 해도 어떻게 청소하는

게 좋은지 고민스럽다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소 용품도 덩달아 매출이 늘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라이프스타일 브랜

드 자주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청

소용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0% 증가했다. 특히 편리한 사용법

으로 청소 시간을 줄여주고 세련된 디자

인 색상으로 장식 효과를 주는 아이디어

상품의 매출 증가가 눈에 띄었다.

또 탈부착이 가능한 청소용 패드가 붙

어 있어 바닥을 닦을 수 있는 청소 슬리

퍼 는 한 동안 품절돼 구매가 불가능 했

을 정도였고, 먼지 제거에 탁월한 극세사

패드를 긴 폴대에 붙여 좁은 틈, 구석까

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극세사 자

루걸레 와 집 안 정리 정돈에 필요한 이

색 정리함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집 안

정리는 안 쓰는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

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딱히 정해

진 기준은 없지만 3년 간 안썼던 물건,

고장 난 물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정리대상 1순위라고 한다. 대청소를 앞

두고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는 것 중 하

나가 옷이다. 분명 최근 몇년 사이 입은

적이 없어도 왠지 언젠가 다시 입게될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옷장에서 뺐다가

넣기를 반복한다.

내 옷장 속의 미니멀리즘 이란 책의

저자는 찢어지거나 심하게 얼룩졌거나

손볼 수 없을만큼 낡은 옷은 버리고, 지

난해 입은 적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소중

한 옷이 아니면 버리거나 기부하라고 추

천한다. 또 입은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거나 그 아이템으로

연출할 수 있는 설레는 옷차림을 세 가

지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에도 정리 할

것을 권한다.

▶장소별 청소법=집 안 장소별로 청소

하는 방식이 다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거실은 사람의 움직임이 많아 집 안

에서 가장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다. 일

반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한 후 물걸

레질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지

만, 오히려 정반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 기업

(주)하츠(Haatz)에 따르면 진공청소

기로 청소를 하면 바닥에 있던 먼지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먼저 물걸레를

활용해 먼지를 흡착하고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청소기를 돌리라

고 조언한다. 또 거실 청소 시 공기 중

에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면 공중에 떠

다니는 먼지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까지 더욱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꼼꼼히 청소하고 싶다면

쉬는 주말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욕실은 습기가 많아 쉽게 곰팡이가

낀다. 욕실을 청소할 때는 벽면과 바닥

타일의 틈 사이에 낀 물때와 곰팡이 제

거에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냄새가 나기 쉬운 배수구는 베이킹소

다를 충분히 뿌리고 30분 경과 후 뜨거

운 물을 부어두면 배수구 찌든 때와 냄

새가 사라진다. 구연산도 유용하다. 타일

에는 따뜻한 물을 붓고 구연산 가루를 3

숟갈 정도 뿌린 뒤 10분 정도 두고 솔로

타일 틈에 낀 찌든 때를 닦고 마른 걸레

나 휴지로 닦아주면 좋다. 이 밖에 식초

로도 찌든 때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변기 청소는 김빠진 맥주나 탄산음료

를 활용하면 된다. 맥주나 탄산음료를

붓고 30분 동안 기다린 뒤 솔로 닦아내

는 것이 좋다. 아울러 욕실도 거실처럼

청소 후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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